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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1. 17. [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복당 신청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오늘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패배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열어오신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이 10년 

가까이 역주행했다는 깊은 회한을 안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도와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티끌만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민주당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 아래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을 열어 마침내 한반도 평

화공동체의 길을 개척해 내리라고 믿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이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확고한 평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선대위의 선거운동에 조금의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 입장 발표 후 복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평화민주개혁세력이 모두 모이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번영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절실하다. 다시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

리우게 할 수 없다. 정동영 전 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괄복당신청 마지막 날, 정 전 장관이 복당을 신청함으로써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문

한 ‘민주개혁진영의 대통합’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2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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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저는 2007년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후퇴

와 서민경제의 퇴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반평화의 길로 몰아 넣었습니

다. 저의 패배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열어오신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이 10

년 가까이 역주행했다는 깊은 회한을 안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다시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점입니다.  

보수야당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섬뜩함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도와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티끌만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민

주당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남과 북이 다시 대결과 압박과 도발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고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 정치의 하위변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

니다. 

2022년 3월 9일 승리를 통해 탄생할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 아

래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을 열어 

마침내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길을 개척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이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확고한 평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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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